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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변화를 유형화 하고 각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자료는 한국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2006)부터 6차(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 대상은 패널조사의 

응답자 중 남성 1,327명, 여성 1,520명인 총 2,847명이었다. SPSS 22.0, M-plus 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혼합

모형을 실시한 결과,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변화는 ‘고수준 감소형’, ‘중수준 증가형’, ‘저수준 유지형’으로 유형화 되었다. 

각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감소형과 중수준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직업이 없을수록 저수준 유지형보다 중수준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통해 중·고령자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함의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중·고령자, 사회참여, 변화유형, 성장혼합모형, 융합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offering a typology of changes i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opulation and explore determinants for each type of such changes. The data 

employed for analysis are the 1st survey (2006) through the 6th version (2016) of the Korea Aging 

Research Panel Survey. Among the respondents of the panel survey, 1,327 males and 1,520 females with 

a total of 2,847 respond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growth mixture modelling 

through the SPS 22.0 and M-plus 8.0 statistical programs, the changes i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opulation have been classified into the 'high-decreasing', 'moderate-increasing' 

and 'low-stable' trajectory classes.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for each class shows that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likely they are to belong to the high-decreasing and moderate-increasing 

classes than the low-stable class, and the more the population lives in urban areas, the more likely they 

are to belong to high-decreasing trajectory class than to low-stable class. Also, it was found that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moderate-increasing trajectory clas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low-stable 

class when there was no occup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e implications of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of middle-aged and older popul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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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 전반의 경제성장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2017년 기준 82.7세(남, 79.7, 여 

85.7)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 조사된 건강수명과의 

차이는 17.8년으로 나타났다[1]. 이는 전반적 평균수명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20% 가량을 질

병과 함께 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44%는 자신의 건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노인의 90%가 만성질환을 한 개 이상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 더불어 노인은 우울과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에 있어

[3]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성공적 노화에 대하여 Rowe와 Kahn[4]은 신체·정신

건강과 더불어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사람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악화, 경제활동 축

소로 인해 사회적 역할 및 가족·사회 지지체계의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참여를 통한 활동 및 역할

의 지속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인다[4]. 실제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참여는 성공적 노화뿐

만 아니라 신체·정신건강, 생활만족 수준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경제활동의 영향

력보다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5-8]. 이처럼 건강한 노

후에 대한 사회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면 노인의 

사회참여 수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성공적

인 노화를 위해서는 그 이전 세대부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뿐 아니라 노년을 앞둔 

중년기 역시 사회참여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한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주

로 경제활동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역시 소수에게

만 적용되어 전인구적 차원의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중·고령자 사회참여에 

관한 조사 및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9-11], 사회참여 수

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모든 연

구 대상을 동일한 변화를 보이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

한다는 측면에서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사회참여 수준

의 변화 유형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한 사회참여의 변화 유형화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중·고령자 사회참여 변화양상에 대

한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함의

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사회

참여 영향요인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건강, 교육수준, 근로여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 사회참여 수준의 변화양상을 

유형화한다. 둘째, 각 변화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통해 본 연구는 중·고령자

의 사회참여 변화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천적, 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변화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한국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이다. 고령화

연구패널은 2006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45세 이

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시작으로 격년에 걸쳐 조사

를 해오고 있는 패널조사로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이 

확보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 자료 중 1

차년도(2006년)부터 6차년도(2016년)까지의 자료를 사

용하였고 그 중 결측치가 있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남성 중·고령자 1,327명, 여성 중·고령자 1,520

명으로 총 2,847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독립변수

본 연구는 사회참여 유형에 대한 독립변수로 인구학적 

특성,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하였다. 먼저 인구학

적 특성으로는 성별(남성=0, 여성=1)과 연령(중년기=0, 

노년기=1), 그리고 건강으로는 주관적 건강을 투입하였

다. 주관적 건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건강 수준이 좋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고, 직

업지위는 본 연구의 대상의 중·고령자라는 점을 감안하

여 근로 여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소득은 가구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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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균등화 소득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2.2 종속변수: 사회참여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사회참여에 관하여 종교모

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 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 이익단체 

등), 기타모임까지 총 7개의 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를 측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합

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SPSS 22.0, M-plus 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연구대상 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참여 변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였다. 특히 

성장혼합모형에서 사용한 모형적합도 지수는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AIC)과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그리고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SSABIC;), Entropy,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VLMR)등이다[12-16]. 일반적으로 AIC, BIC, 

SSABIC 값이 상대적으로 작고 Entropy 값은 1에 가깝

고, VLMR 값이 유의할 때 모형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

준인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모든 집단이 5% 이상일 

경우 집단 간 비교가 유의하다는 점을 감아하여 본 연구 

역시 그 기준을 5%로 하였다[17]. 셋째, 독립변수와 사회

참여의 각 변화 유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3.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먼저 성

별은 남성이 1,327명(46.6%), 여성이 1,520(53.4%)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고, 연령은 45세에서 54세가 

1,281명(45.0%), 55세에서 64세가 993명(34.9%), 65세 

이상이 573명(20.1%)이었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가 

789명(27.7%), 중졸이 556명(19.5%), 고졸이 1,059명

(37.2%), 대졸 이상이 443명(15.6%)로 고졸의 비율이 가

장 높았고 지역은 도시 거주자가 2,220명(78.0%), 농촌 

거주자가 627명(22.0%)로 도시 거주자 비율이 높았다. 

근로 여부는 근로를 하고 있는 응답자가 1,247명(43.8%),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1,600명(56.2%)로 확인

되었다.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소득(단위: 만 원)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2,019.31, 

평균은 2,063.09(SD=1596.587)로 확인되었다. 건강 수

준의 평균은 2.50(SD=.811)로 나타났고, 사회참여의 평

균은 1차(2006년) 11.23(SD=5.976), 2차(2008년) 

10.50(SD=5.134), 3차(2010년) 9.99(SD=4.682), 4차

(2012년) 9.91(SD=4.649), 5차(2014년) 9.84(SD=4.830), 

6차(2016년) 9.82(SD=4.865)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variable categories N(%)

Sex
Male 1,327(46.6)

Female 1,520(53.4)

Age

45-54 1,281(45.0)

55-64 993(34.9)

65≤ 573(2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89(27.7)

Middle school 556(19.5)

High school 1,059(37.2)

University≤ 443(15.6)

Area
Urban 2,220(78.0)

Rural 627(22.0)

Job
Yes 1,247(43.8)

No 1,600(56.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847)

Min Max Mean S.D

Income 1.00 22.019.31 2,063.09 1596.587

Health 1.00 5.00 2.50 .811

participation1 1.00 44.00 11.23 5.976

participation2 1.00 37.00 10.50 5.134

participation3 1.00 41.00 9.99 4.682

participation4 1.00 49.00 9.91 4.649

participation5 1.00 40.00 9.84 4.830

participation6 1.00 44.00 9.82 4.865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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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변화 유형화

Table 3과 같이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각 모형의 적합

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모형의 3유형 구분이 이전 모형에 

비해 AIC, BIC, SSBIC가 낮고 Entropy가 1에 가깝고 

VLMR이 유의했으며 모든 집단이 5%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나 가장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고령

자의 사회참여 변화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했고, Fig 1은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변화 유형

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첫 번째 유형은 높은 수준

의 사회참여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High-decreasing(고수준 감소)’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정도의 사회참여 수준이 점차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Moderate-increasing(중수준 증

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

은 사회참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Low-stable(저수준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Fig 1. Typology for Changes in the Social Participation

3.3 변화 유형에 대한 결정요인 검증

중·고령자의 변화 유형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검

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떠한 사회참

여 변화 유형이 결정되는지 확인한 결과, ‘저수준 유지형’

Variables

High-decreasing
(ref. Low-stable)

Moderate-increasing
(ref. Low-stable)

Coef. Exp(B) Coef. Exp(B)

constant -5.774 　 -4.693 　

Sex(ref. Male) .303 1.353 .250 1.284

Age(ref. Middle age) .380 1.463 .124 1.132

Education .496*** 1.643 .609*** 1.839

Area(ref. Rural) .677* 1.967 -.214 .808

Health -.016 .984 -.033 .968

Job(ref. No) -.329 .719 -.404* .668

Income(log) .105 1.110 .057 1.059

*p<.05, **p<.01, ***p<.001

Table 4.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of types of change in social participation

Class

Model fit groups

LL AIC BIC SSABIC Entropy
VLMR

P-value
N(%)

2 -49925.541 99879.081 99962.437 99917.954 0.872 .027 2.591(91.0), 256(9.0)

3 -49761.822 99557.644 99658.863 99604.848 0.862 .021 161(5.7), 215(7.6), 2,471(86.8)

4 -49642.138 99324.277 99443.357 99379.810 0.877 .028
188(6.6), 49(1.7), 344(12.1), 

2,266(19.6)

5 -49586.682 99219.364 99356.306 99283.227 0.878 .118
108(3.8), 40(1.4), 198(7.0), 

2,277(80.0), 224(7.9)

Table 3. Model fit of Growth Mixtur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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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준으로 ‘고수준 감소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교육수

준(Coef.=.496, p<.001), 지역(Coef.=.677, p<.05)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저

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수

준, 직업유무, 소득은 사회참여 변화 유형의 차이를 결정

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와 같이 ‘저수준 유지형’을 기준으로 ‘중수준 

증가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교육수준(Coef.=.609, p<.001),

직업유무(Coef.=-.404, p<.05)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저수준 유지형’보다 ‘중수

준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성별, 연령, 지역, 주관적 건강수준, 소득은 사회참

여 변화 유형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고령화연구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 사회참여 수준의 

변화양상을 유형화하고, 사회참여 변화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 변화 유형은 ‘고수준 감소형’, ‘중수준 

증가형’, ‘저수준 유지형’으로 총 3가지로 구분되었다. 한

국고령화연구패널조사뿐 아니라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참여활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9],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감소하는 노인 외에도 오

히려 사회참여가 증가하거나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는 중·고령자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 고수준 

감소형은 5.7%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저수준 유지

형(8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고

령자의 사회참여관련 정책에 대한 점진적인 보완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즉 2017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9], 1

개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32.4%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무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은 20.9%로 1/5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중·고

령자에 대한 사회활동 정책은 대부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특히 중년기의 경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의 여가 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서울시50플

러스재단,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등 각 지자체에서는 중

장년 및 베이비부머에 관심을 갖고 상담 및 교육을 지원

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프로그램이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

어 사업의 다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교적 적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중·고령자

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활동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활

동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며, 사회활동에 참

여하고 있지 않는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중·고령자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 Out reach 등을 활용하여 사례를 

발굴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수준 감소형에 해당하는 중·고령자에 대

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변화 유형을 결정하는 요

인은 교육수준, 지역, 직업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

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감소형과 

중수준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할

수록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업이 없을수록 저수준 

유지형보다 중수준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육수준, 지역, 직업유

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참여관련 정책을 보완해야할 것

이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은 

낮은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중장년 관련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인천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부터 시도한다면 그들의 사회활동 관련 

욕구 파악 및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직업이 있는 중·고령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낮은 

사회참여를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참여 정책을 강구

해야할 것이다. 즉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이유로 은퇴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하는 고령자의 경

우 고용의 질이 낮아 소득은 물론 시간빈곤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18]. 이에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만한 여유나 관심 자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고령자의 일

자리에 대한 근로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회참여 및 여가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역

시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특이할만한 사

항으로 중·고령자의 학력이 높은 경우 고수준 감소형 혹

은 중수준 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데, 이 두 유형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높은 학력이 사회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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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

므로 학력 이외에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종합

적으로 사회참여 변화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수준, 소득은 사회참여 

변화 유형의 차이를 결정하지 못하였다. 결국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책을 진행할 때 성별, 연령, 주관적 건강수준, 

소득보다는 교육수준, 지역, 직업유무를 더 고려해야함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중년기와 노

년기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참여 

정도와 사회참여변화 유형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중년기와 

노년기 모두 사회참여 정도와 사회참여변화 유형이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루어졌

던 중년기 사회참여 정책을 진행할 때 노년기의 사회참

여정책 전략을 최대한 참고하여 유사한 전략으로 진행하

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사회참여 변화를 변수 중심이 

아닌 대상 중심적 접근 연구를 종단으로 진행하여 보다 

현실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2차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참여 변화 유형의 결정요

인을 다양하게 설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본 연구에

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지역, 주관적 건강수준, 직업

유무, 소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사회참여 변화 유형을 

결정하는지 살펴보았는데, 이 외에도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변수들을 개인측면, 가족측면, 지역사

회측면으로 구분하여 더욱 구체화하여 살펴본다면 보다 

명확하게 사회참여 변화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총 7가지 사회활동의 참여빈도를 합산한 변수로 

사회참여 변화 유형을 추정함으로써 사회활동별 섬세한 

제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사

회활동별 변화 유형을 추정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가 이

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8). life 

table. KCIS [Online]. http://kostat.go.kr

[2]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2018). Geriatrics Fact 

Sheet. Seoul: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3] M. I. Kim, H. R. Shin. (2013). Influence of Depression 

of the Elderly on Suicidal Ideatio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nd 

Preparation for Aging -. Seoul Studies, 14(4), 185-201. 

[4] J. W. Rowe & R. L. Kahn.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DOI: http://dx.doi.org/10.1093/geront/37.4.433

[5] G. H. Kim & J. Y. Woo. (2012). The Effect of Family 

Support and Internal-External Control on Elderly 

People Social Particip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2), 317-335.

[6] B. S. Yoo, J. E. Lee & D. B. Kim. (2012). Health 

Inequalities among the Elderly: Mediation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Educational Level 

Inequalities and Self-rated Health,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1), 117-142.

[7] J. K. Lee & B. R. Lee. (2016).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old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Institute, 71(2), 351-377.

[8] S. H. Lee & M. S. Suk. (2015).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n successful aging of elderly 

: The Mediating Effects of Verification ego-resilience.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8012-8020.

[9] K. H. Chung. (2018). 017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Older Persons, Sejong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0] W. G. Heo. (2017).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of the Elderly an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w, 33(2), 183-206.

[11] H. J. Lee. (2015).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Congnitive Function in Middle and Older Adults :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ciprocal Relationship. 

Mental Health & Social Work, 43(1) 138-167.

[12] H. Akaike.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52(3), 317-332.

[13] G. Schwarz.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14] S. L. Sclove.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15] K. Jeddi, V. Ramaswamy, & W. S. DeSarbo. (1993). A 

maximum Likelihood method for latent class 

regression involving a censored dependent variable. 

Psychometrika, 58(3), 375-394.

[16] Y. Lo, N. R. Mendell., & D. B. Rubin.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17] T. Jung, & K. A. S. Wickram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18] T. Burchardt. (2008). Time and income poverty.

London :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중·고령자 사회참여 변화 유형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49

이 민 욱(Min-Uk Lee)    [정회원]

․ 2018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사회

복지학 석사)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빈곤, 정신건강

․ E-Mail : minpong2@naver.com

정 규 형(Kyu-Hyoung Jeong)    [정회원]

․ 2013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

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19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

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9년 5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BK21플러스사업단 박사

후연구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 자살

․ E-Mail : parbo@naver.com




